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팬데믹 상황 이후의 예산안, 순탄치 않다 

 

금주 상정된 뉴사우스웨일스(New South Wales, 이하 NSW) 주의 예산안이, 2024-25년도

의 대형 주 및 연방정부에게 책정된 일련의 예산안을 완성시켰다. - 그리고 그 결과는, 

썩 좋지 않았다. 

 

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. 호주 서부지역은 풍부한 광산 수입원이 존재했으며, 이에 대해  

연방정부와 만족스러운 거래를 진행한 바 있는데, 이는 상품·서비스세(Goods and Service 

Tax, 이하 GST) 소득에 대한 몫을 정상적인 보조금 배분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잠식으로

부터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다. 

 

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즉시 GST 배분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이의를 제

기했으나, 이는 대체로 팬데믹 시기 이후 예산을 통제하지 못한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

변명에 불과했다. 

 

실제로는, 비록 NSW 지역이 벌어들이는 GST 수입이 하향조정을 당했을지라도, 총 수입

은 상향조정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- 지출 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. 

 

만일 우리가 팬데믹 상황 이전 마지막 만 1년(2018-19)을 기준연도로 잡고, 그 이후로부

터의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다면, 2024-25 기간의 지출은 여전히 추세선을 

한참 초과할 것이다. 팬데믹 시기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몇몇 지출은 - 이제는 시스템 상

에서 없애버렸어야 했지만 - 계속되는 지출 기반에 고정되어 버렸다. 



각 주 및 준주(準州)들은, 비록 예산연도가 적자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, 4년 주기의 예산 

예측기간의 후반부 연도 예산안에 흑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화 되어버렸다. 빅토리아 

주와 퀸즈랜드 주 마저도 이를 조정했으며, 이는 곧  NSW가 2027-28 연도까지 매년 큰 

운영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, 막대한 기반시설 프로그램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총 재정적

자는 더욱 클 것이라는, NSW의 예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는 바라고 볼 수 있

다. 
 

NSW의 공공부문 차입은, 비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기반이 존재할지라도, 거의 빅토리

아 주 만큼이나 높다. 연방, 그리고 주 및 준주 정부들은 재정 규율 회복이라는 막중한 

과제에 직면했으며, 올해 예산안에서는 이 문제를 막아세울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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